
2025년차세대중형위성궤도에

우주발사체산업생태계목표

국내독자기술로개발된한국형발사체누리

호(KSLV-Ⅱ) 3차발사가성공으로끝나면서

앞으로예정된4차∼6차발사에도관심이쏠리

고있다.

누리호3차발사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,한국

항공우주연구원이2027년까지진행하는 한국형

발사체고도화사업 의일부다.이사업은이번3

차발사를포함해총6차까지로구성돼있다.

2021년 10월 1차발사와지난해 6월 2차발

사는시험발사로,실제위성과같은무게와형

상을가진위성모사체를궤도에올려놓는것이

주된목표였다.

반면본격적인실용발사인이번3차발사부

터는실제가동하는차세대소형위성2호와큐

브위성 7기를 550㎞궤도에올려놓는데성공

하면서자력우주개발능력을입증했다.

남은4∼6차발사의목표는누리호의발사신

뢰성을확보하고,확보한기술을민간으로이전

해미국의 스페이스X 와같은자체적인우주

발사체산업생태계를육성하는것이다.

2025년으로예정된누리호 4차발사는차세

대중형위성3호를지구저궤도에올려놓는것

이목표다.

2026년 5차 발사에서는초소형위성 2호∼6

호를,마지막발사인2027년6차발사에서는초

소형위성7호∼11호를탑재한다.

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체계종합기

업 으로참가하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이번

3차발사에서발사체제작을총괄했고,발사지

휘 관제 점검등핵심절차에참여했다.

과기부와 항우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

의기술습득진척상황을고려, 4차 발사부터

는참여범위를확대하기로했다고밝혔다.

특히 6차부터는발사책임자와발사운용책

임자등일부콘솔을제외하고는모두한화에어

로스페이스가주도적으로참여할예정이다.

/연합뉴스

4 5 6차도발사…한국형 스페이스X 만든다

국내독자기술로개발된한국형발사체누리호(KSLV-Ⅱ)가 25일오후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

발사되고있다. 이번누리호3차발사는차세대소형위성2호1기와큐브위성7기등본격적으로실

용급위성을탑재해발사한첫사례다. 사진은177장촬영후레이어합성. /연합뉴스

32023년 5월 26일 금요일누리호발사성공

윤대통령 우주강국G7 진입쾌거

연구진 기술자노고치하

윤석열대통령은 25일한국형발사체누리호

(KSLV-II) 3차발사가성공하자 우리나라가

우주강국G7(주요7개국)에들어갔음을선언

하는쾌거 라고밝혔다.

윤대통령은이날입장문을통해 자체제작

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

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, 프랑스, 일본, 러시

아,중국,인도밖에없다 며이같이말했다.

윤대통령은 3차발사는8개실용위성을궤

도에진입시킨것으로 1개의실험위성을궤도

에진입시킨 2차 발사에서엄청나게진일보한

것 이라며 전세계에서대한민국의우주과학

기술과첨단산업을바라보는시각이크게바뀔

것 이라고했다.

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,한화에어로

스페이스,한국항공우주산업(KAI), 연구진과

기술자여러분의노고를국민과함께치하하고

축하드린다 고격려했다.

윤대통령은 누리호

에는 한국과학기술원

(KAIST),한국천문연

구원이개발한실제위

성도 들어가 있지만, 3

개 위성은우리스타트

업의 손에서 탄생한

것 이라며 그래서 더

의미가 남다르다. 정말 자랑스럽다 고 밝혔

다.

또 우주로향해오르는누리호의모습을보

면서우리미래세대들이멋진꿈을꾸고,도전

하길바란다 고했다. /연합뉴스

김영록지사, 3차발사성공축하

첫실전발사의미…새이정표

김영록전남지사는 25일고흥나로우주센터

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

누리호의3차발사성공을축하하고 대한민국

이세계7대우주강국으로우뚝서도록최선을

다하겠다 고밝혔다.

김지사는이날축하글을통해 지난두차례

의성능검증시험발사이후이번3차발사는민

간 기업이 처음 참여해 실용위성을 탑재한 첫

실전발사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 며 한국판

스페이스X탄생의초석을다지고, 대한민국이

명실상부우주강국으로나아갈새이정표를세

웠다 고평가했다.이어 누리호의성공적발사

를위해혼신의힘을다한한국항공우주연구원

과우주과학기술인,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비

롯한기업체관계자, 정부관계부처등에감사

와축하의박수를보낸다 며 무엇보다오랜기

간불편을감내하면서아낌없는성원을보낸고

흥군민께각별한고마움을전한다 고말했다.

정부는지난해12월민간주도우주산업을본

격육성하기위해국내유일의우주발사장이있

는고흥을 우주산업클러스터(발사체특화지

구) 로지정해다양한지원에나서기로했다.

특히민간이구축하기어려운민간우주발사

장,연소시험장,조립동등우주기반시설에대

규모국가예산을투입할예정이다. 지난해 12

월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,올해1

월부터예타조사가진행중이며 2024년 정부

예산에반영할계획이다.

전남도도지난3월고

흥 우주발사체 국가산

업단지 조성과 발사체

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

한 기술사업화센터 건

립,우주개발핵심기반

시설 구축 등 8개 분야

24개 핵심과제를 발굴

했다. 오는 2031년까지 1조6,084억원을 투입

한다는계획으로,정부예산확보등우주발사체

산업클러스터구축에최선을다할방침이다.

김 지사는 우주발사체국가산업단지와클러

스터조성사업성공을통해민간우주기업이발

사체 개발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최적의 기반을

조성할계획 이라며 정부,우주관련기관,기업

등과협력해나로우주센터를중심으로국가우주

개발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획기적으로강화하

고,세계7대우주강국전초기지로자리매김토록

최선을다하겠다 고강조했다. /정근산기자

우주산업클러스터조성…7대우주강국최선


